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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

20여 년간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해왔고, 최근 영상과 Generative Art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아트) 등 동시대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 영역을 확장 시켜 나가고 있는 디지털 아티스트입니다.오랜 시간 제가 탐구해온 것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주체가 전복되어 가는 현대 

세계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고독과 공포, 그리고 새롭게 정의되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사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초기 작품들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 그리고 사진과 회화의 경계에 자리하며 저만의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 유학시절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케일 있는 전시와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사진을 전공했지만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고, 인간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내면성을 드러내기 위해 물속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빛과 물로 

인해 왜곡된 형상의 이미지를 다시 디지털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저만의 추상 언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트사이드 북경’, ‘가나아트파크’, ‘영은미술관’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 동안 미술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갔습니다. 국내외 많은 전시를 개최한 것은 물론 다양한 작품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품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작업 환경이 한정되어 있어 

강렬한 빛과 물을 찾아 2019년에 1년간 세계 여행을 떠났고 상해, 유럽, 미국 등 약 10여 개국을 다니며 작업 소스를 만들고 각국의 예술가, 공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사이트를 얻어 새로운 미디어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작품 세계가 한층 깊어지고 평면 작업을 미디어 작품으로 

확장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상상한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개발자, 엔지니어, VFX 회사 등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미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국내 유명 VFX 회사 ‘WestWorld' 와 함께 첫 번째 Generative Art Project에 도전해 약 300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미디어 작업과 함께 기존 평면 작업들을 더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회화가  구상으로부터 추상으로 바뀌어 온 이유는 인간의 내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20여 년 동안 나는 물속의 인물을 탐구해 왔고, 물의 파동과 빛의 효과로 인해 

형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내면성을 관찰했다. 그리고 내면성에 대한 탐구는 

현대 문명 속 인간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현대 세계는 디지털 기반의 멈추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간의 생명 윤리 조차도 새롭게 정의 되는 시대이다. 그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고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이미 변해버려 원래의 

가치로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 작가 노트 ]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체성은 희미해저만 간다.

영원히 멈추지 않고 끝없는 복제가 일어나는 곳

원본과 복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가 없는 곳, 가상 세계.

그곳은 세계의 시작이자 세계의 끝이다.

그곳에서는 세계의 끝의 바람이 불고, 세계의 끝의 냄새가 난다.

한 세계가 시작되고 한세계의 끝에 서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새롭게 정의되고 구성되는 의미를 시각화 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고자 한다.”



디지털 요소가 만들어낸 묘한 공간감과 

회화적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인 

작품

림보 시리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사와 

추상의 이미지가 공존하며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LIMBO
Digital Painting
사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회화

[ 작품 시리즈 1 ]



MONOLITH
Digital Dessin

흑백의 선과 파티클로 데셍하듯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미지의 레이어를 겹쳐내어 인

물 속 또다른 세계의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완성한 작품

[ 작품 시리즈 2 ]



Quantum Streakline
Generative Art

이 작품은 형태를 최소 단위로 분해한 Quantum dot

의 궤적이 만들어 낸 형상이다.

각각의 점이 다양한 색의 조합을 형성하며 랜덤한 곡

선을 그리고 그 움직임의 에너지가 끝 없는 파동을 만

들어 내고 있다.

이 파동은 모든 것이 상실되고 해체된 시스템 속에서

도 인간의 ‘생명력’이 형형색색의 입자로서 생을 갈구

하는 듯한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환경

과 변화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일 수 밖에 없음’을 희구

(希求)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몸짓이다.

[ 작품 시리즈 3 ]



시뮬레이션 이미지

§ Quantum Streakline



Quantum Streakline, 2023
Generative Art

Quantum Streakline, 2024
Printed on paper

§ Quantum Streakline



Quantum Streakline, 2023
Generative art, 
Single channel digital work,
180x300cm, overall installed, 
projector
Edition of 150 

Quantum Streakline, 2022
VOD
JTBC 프로그램 

§ Quantum Streakline



2021 Gallery M9 2019 영은미술관 

[ 전시 ]



2019 artCN Gallery / 상해 2019 Photo fair Shanghai/ 상해

[ 전시 ]



2017 텐리갤러리 / 뉴욕

[ 전시 ]



[ 평론 ]



KBS NEWS 9
2018. 6. 28

MBC 문화사색, Art Story
2019. 5. 16

아리랑 TV, Arts Avenue
2016. 11. 3

행복이 가득한 집
2018. 7

[ 평론, 프레스 ]



[ 평면작품 작업 과정 ]




